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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민주노총 저인망 투쟁, 전국 국회의원 찾아간다 - 노동개악
저지 대국회 활동 본격 가동, 낙선운동도 추진

[보도자료]

민주노총 저인망 투쟁, 전국 국회의원 찾아간다
노동개악 저지 대국회 활동 본격 가동, 낙선운동도 추진

 
 
민주노총이 가맹 산별노조 지역조직과 산하 지역본부를 총동원해 전국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요구하고 노동개
악에 대한 입장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낙천/낙선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른바 ‘면담투쟁’은 비례대표 의원들까지 포함해 모든
국회위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늘(21일)부터 16개 시도에서 시작돼 11월 초까지 진행된다.
 
이밖에도 민주노총은 야당대표 면담 및 국회 환경노동위원 전원 면담 등 노동개악 입법 공동대응을 위해 다각적인 국회 접촉과
여론 전달에 나서는 등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본격적인 대국회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민주노총
은 지난 15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면담했으며, 민주노총과 정의당은 ‘여야 간 주고받기식 노동개악 법안 처리 방지’와 노동
개악 공동대응을 위해 ‘야권 정치지도자회의’ 추진에 공감한 바 있으며, 곧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면담도 추진한다.
 
전국 전 지역구의 여야 의원 면담과정에서 민주노총은 노사정야합과 새누리당 노동개악 입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답
변서’를 통해 노동개악에 대한 각 국회의원들 개인의 입장을 취합한다. 이 때 취합된 답변서와 향후 노동개악 입법 강행국면에
서 나타난 의원들의 입장을 근거로 민주노총은 내년 총선에서 낙천/낙선운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해 민주노총은 대국회 활동의 의지와 계획을 밝힌 성명을 발표해, 노동개혁은 “내년 총선에서도 각 당 정책평가의 핵심 의
제가 될 것인바, 현재 노동개악 정국의 판세가 곧 내년 총선의 여야 판세가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의 역할에 따라 민주노총
과 시민사회진영은 내년 전국 각 지역에서 끈질긴 낙천/낙선운동에 나설 것”을 경고하기도 했다. (아래 성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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